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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 장기 계류·방치 선박 관리 강화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11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어선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게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등록 업체가
건조‧개조허가 없는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선제적인 해양오염 방지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개정안에 따라 민간단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양치유 관련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양
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청주해양
과학관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에서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해양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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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법안명 주요 내용 비 고

1
해양치유자원법
(이병진의원 → 

수정안)

ㅇ해양치유 관련 창업･기술의 사업화 지원근거 마련

해양레저관광과

정경수事

(044-200-5253) 

2
국립해양과학관법

(송재봉의원 → 

수정안)

ㅇ국립청주해양과학관 관련, 설립 준비사항 등 

근거마련

해양정책과

류선희事

(044-200-5229)

3
해양환경관리법

(임호선·어기구의원 → 

대안)

ㅇ장기 방치·계류 선박에 대한 해경청장의 조치 근거 마련

ㅇ해양오염방지 활동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해양환경정책과

정현정書

(044-200-5285)

4
낚시관리법

(어기구의원 → 

수정안)

ㅇ전자문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 대상에서 제외

수산자원정책과

백하림事

(044-200-5538)

5
어선법

(조경태의원·정부 → 

대안)

ㅇ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 

ㅇ조선소 등이 허가 없이 어선 건조･개조 시 중지를 

명하는 근거 마련

어선안전정책과

서지원事

(044-200-5551)

6
해양폐기물법

(어기구의원 → 원안)

ㅇ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해양보전과

강예지事

(044-200-5303)


